
397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전이와 
창의적 성격 및 진로 활동의 역할 *

김윤경1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두 시점 간 잠재유형 
소속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며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소속 및 두 시점 간 전이확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 코호트의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5차년도 또는 7차년도 진로적응성 지표에 
응답한 2,325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두 시점에 공통으로 확인된 잠재유
형에 대해 부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조건에서 추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후기 청소년기
에는 중간형,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 고수준형이 도출되었고 성인 초기에는 호기심 약세형, 
고수준형, 중간형, 저수준형이 나타났다. 잠재전이분석 결과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 중간
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은 성인 초기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간형과 저수준형 순으로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기 호기심 약세형과 자신감 약세형은 모두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간형을 기준집단으로 한 잠재유형 소속 분석에서 
창의적 성격은 고수준형과 자신감 약세형 소속과 정적으로 관련되었고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은 중간형을 제외한 세 유형 소속과 모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창의탐색형 활동은 고수준
형 소속과 정적으로, 자신감 약세형 소속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전이확률에 대한 예측효과를 분석한 
결과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에서는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이 많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보
다 중간형 또는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이 많을수록 성인 초기 중간형보다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
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시점의 진로활동경험이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되며 그 관련 양상이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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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행은 개인의 진로 경로가 본격적으로 분화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Arnett, 2000). 이 시기 개인은 학교라는 비교적 구조화된 환경을 벗어나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직업훈련 등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며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

고 조정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전후하여 대학 진학, 취업, 

재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노동 시장 이행 경로로 접어들게 되며(안선영, 장원섭, 2009)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예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진로과업에 대처하

는 진로적응성이 중요해진다(Savickas & Porfeli, 2012). 따라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진로 결정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진로 적응 양상을 종단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진로 발달 연구는 진로 성숙도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er et 

al., 1957). 진로 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 발달 과업을 어느 정도 달성

했는지를 의미하며(Crites, 2013)  진로 계획성, 진로 결정성, 진로 준비성 등을 통해 측정되어 

왔다(장계영, 김봉환, 2011). 이러한 진로 성숙도 개념은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전제로 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진로 경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Savickas, 2005) 빠른 기술 변

화와 불확실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재구성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진로 발달은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 

달성 여부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변화와 전환에 대응하는 개인의 적응 자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 성숙도 중심의 관점을 넘어 상황적 

변화와 전환에 대처하는 진로적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직면한 진로과업과 예상되는 진로 전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심리 사회

적 자원을 의미한다(Savickas, 2005; Savickas & Porfeli, 2012).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

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적응성은 시간에 따라 발달하며 이후 진로 발달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rschi, 2009).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진로적응성의 평균 수준, 변화 궤적, 또는 진로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변수중심 접근에 기반해 왔다(Hirschi, 2009; Negru-Subtirica et al., 2015; Rogers 

& Creed, 2011). 이러한 접근은 전체 집단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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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의 조합 차이나 시간에 따른 유형 변화의 이질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Laursen 

& Hoff, 2006).예컨대 동일한 평균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이라도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의 조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차이는 이후 전환기에서 진로

적응성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양상과도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 발달을 보다 정교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잠재유형을 식별하고 시간에 

따른 유형 간 전이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Laursen & Hoff, 2006; Morin et al., 2011). 

최근 일부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유형이 확인되었으나(Hirschi & Valero, 2015)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이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Bouckenooghe et al., 2022). 특히 기존 연구는 대학생 

또는 특정 교육 및 훈련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경향이 있어(신윤정, 2013;지 Hirschi 

& Valero, 2015; Parmentier et al., 2022) 고교 졸업 이후 다양한 경로로 분화되는 청년의 진로

적응성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적응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진로 경로로 이행한 청년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전이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전이는 전환기 이후의 환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인지진로이

론에서는 개인적 특성, 학습경험, 맥락적 자원이 진로 관련 선택과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라고 제안한다(Lent et al., 1994) 청소년기의 진로계획과 진로탐색 역시 이러한 개인적이거나 

맥락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Rogers et al., 2008; Rogers & Creed,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 시점에 형성된 개인적, 경험적 자산으로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 경험에 주목

하고자 한다. 

창의적 성격은 개방성, 독립성, 비순응성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된다(Feist, 1998). 

진로 전환기에는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보다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Savickas, 2013) 창의적 성격은 진로적응성의 초기 수

준이나 잠재유형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창의적 성격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진로적응성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기존 연

구에서도 성격적 특성과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 진로 계획 및 진로 탐색 행동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으나(Rogers et al., 2008; Rogers & Creed, 2011) 창의적 성격이 진로적응성의 

종단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진로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로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ogers & Creed, 2011). 특히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 경험·실천 기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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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와 실제적 과업 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계획과 탐색을 촉진할 수 

있다(Mahoney et al., 2005; Larson et al., 2006; Rogers & Creed, 2011). 다만 이러한 활동이 

진로적응성 변화와 연결되는 방식은 학생의 초기 진로적응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코호트의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활용

하여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

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및 성인 초기로의 잠재유형 전이 양상과 어떠

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고교 시점의 개인적, 경험적 요인이 이후 진로적응성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 시점의 진로적응성은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구분되는

가?

연구문제 2.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은 어떠

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4.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별 성인 초기 잠재유형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 발달과 진로적응성

성인 진입기는 정체성 탐색, 불안정성,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설명된다(Arnett, 

2000). 진로 발달 측면에서 이 시기는 학생 역할 중심 진로 탐색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및 노동 

시장 경로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구체화하고 진로 전환 과업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이다

(Shanahan, 2000; Schoon & Silbereisen, 2009; Savickas & Porfeli, 2012). 이에 따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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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은 특정 진로 결정 여부로 이해되기보다 변화하는 진로 과업에 대한 

개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적응성은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은 연령에 따른 발달 과업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와 구분되는데 진로성

숙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진로 경로를 전제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준비 수준을 

강조한다면, 진로적응성은 변화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전환에 대처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둔다(Savickas, 2005). 진로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성인 

초기 전환기 진로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와 함께 진로적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진로적응성을 진로 전환과 직업적 과업에 대처하는 

심리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Savickas와 Porfeli(2012)는 진로적응성을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관심은 미래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려는 

태도, 통제는 진로 선택과 결정에서 주도성을 갖는 태도, 호기심은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탐색

하려는 성향, 자신감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진로적응성

은 진로 준비, 계획, 탐색, 자신감과 관련된 발달적 특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발달 지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rschi, 2009). 따라서 후기 청소년

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성은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단일한 총점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동일한 평균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개인이라도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 대안 탐색 성향, 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상대적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차원의 조합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진로 적응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기 진로적

응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진로정체성 발달과도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는 점에

서(Negru-Subtirica et al., 2015)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하위 차원의 조합과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진로적응성의 유형과 변화 

최근 진로 발달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진로적응성의 이질적 유형을 식별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Hirschi와 동료들(2015)은 스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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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유형(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불균형 적응형)을 확인하였다. 

Negru-Subtirica와 동료들(2015)은 루마니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진로적응성

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김나리와 

동료들(2024)은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진로적응 중하집

단’, ‘진로적응 상집단’, ‘진로적응 보통집단’, ‘진로적응 하집단’, ‘진로적응 중상집단’ 등 다섯 

가지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로적응성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개인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Negru-Subtirica와 동료들(2015)은 청소년기

의 진로적응성이 시간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진로정체성 발달과 상호 관련된

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을 단일 시점의 수준만으로 파악하기보다 시간

에 따른 유형 변화와 전이 양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단일 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거나 진로적응성의 평균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개인이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전이되는

지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종단적 검토는 

부족하다. 

3. 창의적 성격 및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변화는 전환기 혹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환경적 특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고교 시점에 형성된 개인적·경험적 자산이 이후 진로적응성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Hirschi,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교 시점 자산으로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 창의적 성격과 진로적응성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unco & Jaeger, 

2012; Sternberg & Lubart, 1999). 창의적 성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대안적 사고를 

추구하며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성향으로 개방성, 자율성, 비순응성 등

의 특성을 포함한다(Feist, 1998). 창의성과 진로 발달의 관련성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의 창의성이 진로적응성과 관련되고 이를 매개로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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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로 태도와 연결될 수 있음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Fusco et al., 2019).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Savickas, 2005, 2013).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진로 역할과 발달 

단계의 전환 상황에서 개인이 낯설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이해

된다(Chen et al.,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 

성향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국내 HRD 환경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창의적 성격 특성에 포함되는 개방성

과 주도성은 경력적응성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적응 준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주홍주 

외, 2023). 이는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고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 상황에서 능동적

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창의적 성향이 진로적응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외 실증 연구에서 창의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창의적 성격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을 포함하는 기업가

적 성향이 진로적응성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한다. 예컨대 İspir 등(2019)은 

기업가적 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업가적 성향이 진로적

응성의 유의한 예측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나.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적응성
진로활동 경험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로 선택에 필요한 경험적 자원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lustein, 

1997; Stumpf et al., 1983). 이러한 활동 경험은 진로 관심,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과 같은 

진로적응성 자원과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Savickas & Porfeli,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측정 문항을 고려하여 고교 시점의 활동 경험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진로체험, 직업박람회, 진로상담, 현장견학 등 실제 진로세계와 

접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이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습득하고 자

신의 진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며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 탐색

이 자신 및 직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 이해를 촉진하는 진로발달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Blustein, 1997; Stumpf et al., 1983).

동아리활동은 학생이 공통된 관심과 목표를 중심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특정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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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속적인 참여 경험을 축적하는 장이다. 조직화된 청소년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활동이 주도성, 정체성 탐색과 성찰, 정서적 학습, 팀워크 및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Hansen et al., 2003; Larson et al., 2006).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

들과 대화, 정보 교환, 협력적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의 관심, 호기심, 

자신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황순희 외, 2019).

동아리활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직접 다룬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황순희 등(2019)은 

동아리 참가 대학생 161명과 동아리 이외 비교과 활동 참가자 65명을 대상으로 메타인지와 진로

적응성을 비교하였다. 동아리 참가자는 동아리 이외 활동 참가자보다 진로적응성 총점과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관심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황순희 외, 2019). 

창의·탐색형 활동은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기계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관심

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이 학업 중심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학생이 관심 분야의 

도전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하는 진로탐색수업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수업 전후로 진로적응성 총점과 하위요인 중 관심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김지근 외, 2023). 직업능력교육 참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 참여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활동경험을 진로적

응 과정에 관여하는 경험적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한은정 외, 2018).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

였다. 분석에는 5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5차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으로 대

학 진학, 취업, 진로 탐색 등 향후 진로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점차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7차년도는 고교 졸업 이후 성인 초기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대학 진학뿐 아니라 취업, 

비재학, 비취업 등 다양한 이행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두 시점은 고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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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성된 개인적, 경험적 자산이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전환기의 진로적응성 변화를 폭넓

게 살펴보기 위해 7차년도 분석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시점에 조사에 참여

한 전체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전이분석에는 5차년도 또는 7차년도 진로적응

성 지표에 응답한 총 2,325명을 포함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통해 처리하였

다. 고교 시점 예측변인이 포함된 분석에서는 예측변수 결측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25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주요 변수

가.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5차년도와 7차년도에 공통으로 조사된 진로적응성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측정 문항을 반영하여 진로적응성의 네 

차원 중 관심(3문항), 호기심(5문항), 자신감(5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Savickas와 Porfeli(2012)가 제안한 네 가지 하위 차원이 아니라 패널자료

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된 관심, 호기심, 자신감 차원을 중심으로 진로적응성 지표를 구성하였

다. 해당 문항들은 진로적응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이후 각 하위 영역

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잠재전이분석의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일

관성 계수는 5차년도 기준 진로관심 α = .81, 진로호기심 α = .85, 진로자신감 α = .86이었

으며, 7차년도 기준 진로관심 α = .67, 진로호기심 α = .84, 진로자신감 α = .83이었다.

나. 창의적 성격
창의적 성격은 5차년도 창의적 성격 체크리스트 문항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해당 문항은 

창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비창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창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형용사 선택 수에서 비창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형용사 선택 수를 

차감하여 창의적 성격 점수를 산출하였다. 창의적 성격 문항은 일반적인 Likert형 다문항 척도가 

아니라 형용사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내적일관성 계수 

산출보다 형용사 선택 수에 기반한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산출된 점수는 다른 연속형 예측변

수와의 단위 차이를 조정하고 회귀 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z점수로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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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활동경험
진로 관련 활동경험은 고교 시점에 학생이 경험한 진로 및 탐색 관련 활동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활동경험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

탐색형 활동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1> 진로활동경험 변수의 구성 및 산출 방식 

3. 분석 방법

가.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모형 설정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구조와 전이 양상

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5차년도와 7차년

도에 공통으로 측정된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세 하위영역 점수를 연속형 지표로 

투입하였다. 먼저 각 시점별로 2유형부터 4유형까지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추정하여 잠재유형 

수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모형을 추정하였다. 잠재

유형 수와 최종 모형은 정보준거, 분류의 명확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 전이확률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AIC, BIC, saBIC, Entropy, 유형별 비율 등의 

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국소최대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무작위 초기값을 

사용하여 반복 추정하였다.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검토한 뒤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모형

을 추정하였다. LTA에서 전이확률은 이후 시점의 잠재계층변수를 이전 시점의 잠재계층변수에 

변수명 구성 내용 원자료 처리 산출 방식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진로활동, 진로 관련 동아리활동, 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 실무체험, 

진로캠프, 대학 연계 진로체험, 

직업박람회

 참여 = 1, 

미참여 = 

0으로 재코딩

참여한 활동 

수를 합산한 뒤 

표준화동아리활동
교내 공식 동아리, 

교외 공식 동아리

창의·탐색형 

활동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자기계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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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시키는 다항로지스틱 구조를 통해 산출되며 이는 특정 시점의 잠재유형에 속한 개인이 이후 

시점의 각 잠재유형으로 이동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Nylund-Gibson et al., 2023). 본 연구

에서는 5차년도 잠재유형을 출발유형, 7차년도 잠재유형을 도착유형으로 설정하고 7차년도 잠

재유형을 5차년도 잠재유형에 회귀시킴으로써 잠재유형 간 전이확률을 산출하였다. 잠재프로파

일 간 종단적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평균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검토하였으며 

완전 측정불변성 모형과 일부 지표의 제약을 완화한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최종 

모형은 모형 적합도, 추정치의 안정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고수준 유형 간 진로

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은 동일하게 제약하였고 진로자신감 평균은 자유롭게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수준형의 진로자신감 평균은 후기 청소년기 3.677에서 성인 초기 3.807로 자유롭게 추정

되었다.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 산출된 조건부 평균을 바탕으로 각 잠재유형의 특성을 해석하고 

명명하였다.

나. 고교 시점 예측변수의 초기 잠재유형 예측효과
고교 시점 변인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plus의 R3STEP 절차를 활용하였다. 보조변수를 혼합모형에 직접 투입하는 1단계 접근은 공

변수의 영향으로 잠재유형의 측정모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3단계 접근은 

공변수를 포함하기 전에 잠재유형 수와 측정모형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잠재유형 분류오차를 

반영한 상태에서 공변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조변수 투입에 따른 유형 정의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Vermunt, 2010; Nylund-Gibs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확인된 4개 잠재유형의 소속 가능성을 결과변수로 하여 Mplus의 R3STEP 을 적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집단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중간형으로 설정하였

다. 예측변수로는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을 투입

하였으며 이러한 4개의 예측변수는 하나의 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이 잠재유형(프로파일) 소속에 미치는 예측효과를 검토하였다.

다. 고교 시점 예측변수의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를 예측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수동 3단계 접근을 적용한 잠재전이 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수동 3단계 접근은 잠재유형 분류오차를 고정한 상태에서 예측변수의 효과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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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잠재유형 분류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비 분석

에서 4가지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은 일부 모수의 표준오차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산

출되는 등 추정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분석에서는 각 예측변인을 별

도의 모형에 투입하였다. 

4. 분석 도구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전이분석, R3STEP 분석 및 수동 3단계 잠재전이 예측모형은 Mplus 

8.11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속형 지표를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모형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표준오차와 검정통계량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MLR 추정

량을 사용하였다. 자료 전처리와 기술통계 산출, 변수 구성, 결과 정리는 R 4.5.2 및 RStudio 

2026.01.1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R에서는 주로 tidyverse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 전처리를 실

시하였고 분석 결과의 정리와 표 작성에는 broom 및 관련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평균은 5차년도 

2.67~2.71, 7차년도 2.87~2.90으로, 성인 초기 시점의 평균이 고교 시점보다 다소 높았다. 동일 

시점 내 하위요인 간 상관은 5차년도 .70~.74, 7차년도 .67~.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5차년도와 

7차년도 하위요인 간 상관은 .18~.28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동일 시점 내 상관보다 낮았다. 

이는 이행기 동안 진로적응성이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 가능성을 함께 지님을 시사

한다. 한편 창의적 성격, 창의·탐색형 활동은 진로적응성 하위요인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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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N = 2,252. 1 = 5차 진로관심, 2 = 5차 진로호기심, 3 = 5차 진로자신감, 4 = 7차 진로관심, 

5 = 7차 진로호기심, 6 = 7차 진로자신감, 7 = 창의적 성격, 8 =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9 = 

동아리활동, 10 = 창의탐색형 활동. 5차년도 = 고2, 7차년도 = 고졸 후 1년. 굵게 표시한 상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7-10번 변수는 범주형임. 

2.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수 결정 및 유형 특성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점별로 2유형부터 

6유형까지의 잠재프로파일모형을 비교하였다. 시점별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3>과 같다.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모두 유형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고 BLRT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후기 청소년기에서는 4유형 모형까지 

LMR-LRT가 유의하였으나 5유형과 6유형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들 모형에서는 

최소 유형 비율이 각각 1.96%와 1.23%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특히 6유형 모형에서는 최적 

로그우도값이 반복되지 않아 국소최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확인되었다. 성인 초기에는 

2유형 모형을 제외한 3유형 이후 모형의 LMR-LRT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유형과 3유형 모형

은 각각 약 98%와 94%의 사례가 하나의 대규모 유형에 집중되어 진로적응성의 이질성을 충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M 2.71 2.67 2.67 2.90 2.87 2.90 - - - -

SD 0.66 0.61 0.65 0.58 0.58 0.57 - - - -

1 -

2 .72 -

3 .70 .74 -

4 .28 .21 .22 -

5 .22 .22 .18 .68 -

6 .20 .19 .20 .67 .79 -

7 .12 .16 .09 .08 .06 .05 -

8 -.20 -.16 -.15 -.07 -.07 -.08 -.07 -

9 .23 .17 .17 .16 .15 .12 .07 -.42 -

10 .20 .17 .18 .14 .12 .11 .11 -.37 .42 -



뺷학교와 수업 연구뺸∣11권 2호

410

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반면 4유형 모형에서는 저수준형,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으로 

구분되는 해석 가능한 유형 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5유형과 6유형 모형에서는 정보준거가 

추가로 감소하였으나 최소 유형 비율이 각각 1.47%와 1.31%로 나타나 매우 작은 유형이 추가로 

분리되었다. 후기 청소년기 4유형 모형의 Entropy는 .746, 성인 초기 4유형 모형의 Entropy는 

.831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준거의 변화, LMR-LRT와 BLRT 결과, 분류의 명확성, 잠재유형의 

크기, 모형의 간명성 및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시점 모두 4유형 모형을 최종 

잠재프로파일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 산출된 평균과 잠재유형 비율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에는 네 개의 잠재유형이 확인되었다. 잠재유형 명칭은 각 유형에서 세 하위요인의 추정 평균이 

보이는 상대적 패턴을 반영하여 부여하였다. 이에 진로관심과 진로자신감에 비해 진로호기심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호기심 약세형'으로,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에 비해 진로자신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은 '자신감 약세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중간형으로 전체의 72.43%에 해당하였다. 이 유형은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하였다. 다음으로 고수준형은 12.59%로 나타났으며 세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호기심 약세형은 7.84%로 진로관심과 진로자신감에 비해 진로호기심이 상대적

으로 낮은 유형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약세형은 7.14%로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에 비해 

진로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성인 초기에도 네 개의 잠재유형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중간형으로 전체의 56.14%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저수준형은 

27.81%로 나타나 성인 초기 시점에서 진로적응성의 세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집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수준형은 13.78%로,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높은 수준

을 보였다. 호기심 약세형은 2.27%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진로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3>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수 결정 

시점
지표 
수 

AIC BIC saBIC LMR-LRT p BLRT p Entropy
최소 유형 
비율(%)

후기 

청소

년기

2
9251. 
079

9325. 
433

9284. 
100

< .001 < .001 .893 5.26

3
9150. 
921

9248. 
153

9194. 
141

< .001 < .001 .836 7.28

4
9050. 
125

9170. 
236

9103. 
515

< .001 < .001 .746 7.32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전이와 창의적 성격 및 진로 활동의 역할

411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IC, BLRT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 =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LRT의 p값은 해당 모형이 한 개 적은 프로파일 모형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냄.

<표 4> 진로적응성 잠재유형별 지표 평균 및 비율

주. N = 2,325. 추정치는 고수준형 부분 동일성 모형(최종 모형)에 근거함.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

호기심 평균은 두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된 값임. a 후기 청소년기에만 확인된 유형. b 성인 초기에만 

확인된 유형

시점
지표 
수 

AIC BIC saBIC LMR-LRT p BLRT p Entropy
최소 유형 
비율(%)

5
9010. 
929

9153. 
918

9074. 
489

.165 < .001 .823 1.96

6
8973. 
275

9139. 
143

9047. 
005

.058 경고 .855 1.23

성인 

초기

2
7237. 
240

7310. 
518

7269. 
216

.032 < .001 .967 1.58

3
7152. 
637

7248. 
461

7194. 
451

.369 < .001 .920 2.84

4
7091. 
037

7209. 
409

7142. 
690

.164 < .001 .831 2.95

5
7006. 
858

7147. 
777

7068. 
349

.353 < .001 .837 1.47

6
6969. 
993

7133. 
458

7041. 
323

.132 < .001 .830 1.31

시점 잠재유형 비율(%)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72.43 2.557 2.535 2.534

호기심 약세형 7.84 2.914 2.397 3.188

자신감 
약세형a 7.14 2.655 2.831 1.903

고수준형 12.59 3.625 3.644 3.677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 2.27 2.691 2.024 3.016

고수준형 13.78 3.625 3.644 3.807

중간형 56.14 2.941 2.995 2.994

저수준형b 27.81 2.438 2.3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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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프로파일 

3. 잠재전이모형 측정동일성 검토

두 시점의 잠재유형 간 전이확률을 해석하기에 앞서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비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표의 분산과 지표 간 공분산은 잠재유형 간 동일하게 제약하되 시점 간에는 자유

롭게 추정하였으며 동일성 검토는 잠재유형별 지표 평균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동일성 제약은 

두 시점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에만, 저수준형은 성인 초기에만 확인되어 대응 가능한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제약 모형은 4,000개의 무작위 시작값을 사용하여 추정하였

으며 최적 로그우도가 재현되었다. 제약 모형은 두 시점 잠재유형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제약 모형의 추정치를 시작값으로 고정하고 프로파일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정

하였다. 비제약 모형은 모든 잠재유형의 조건부 평균을 시점별로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이며 완

전 동일성 모형은 공통 세 유형의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 평균을 모두 두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부분 동일성 모형은 각각 중간형, 고수준형, 호기심 약세형의 세 

지표 평균을 시점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며 추가로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

만 동일하게 제약하고 진로자신감 평균은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검토하였다. 모형 간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완전 동일성 모형은 정보준거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고 성인 초기의 잠재유형 구조도 유지되

지 않았다. 저수준형(27.81%)이 소실되고 고수준형의 비율이 13.78%에서 29.16%로 증가하였

으며 일부 전이경로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관련 모수가 추정되지 못하는 등 추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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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나타났다 중간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무작위 시작값을 사용한 추정에서 최적 로그우도가 

재현되지 않았고 시작값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파일 구조로 수렴하였다. 비제약 모형의 추정치

를 시작값으로 고정한 조건에서는 정보준거가 악화되고 Entropy가 .699로 낮아지는 등 중간형

의 시점 간 평균 동일성이 안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고수준형 및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비제약 모형과 유사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만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은 BIC와 saBIC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음에도 추정 과정에서 

모형이 안정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전이 경로의 계수가 정상적으로 추정되지 않았다.  

성인 초기 해당 유형에 속한 비율 역시 2.27%(53명)로 매우 낮아 동일성 제약을 적용하더라도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고수준형의 진로자신감 평균만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비제약 모형에서 고수준형의 시점 간 평균 차이는 진로관심 .168, 

진로호기심 .190, 진로자신감 .279로 진로자신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모형은 추정 과정에

서 경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프로파일 형태와 유형별 비율이 비제약 모형과 유사하게 유지되었으

며 안정적으로 추정된 제약 모형 가운데 AIC, BIC, saBIC가 모두 가장 낮았다. 비제약 모형은 

AIC와 saBIC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나 BIC에서는 부분 동일성 모형들보다 높았으며 모형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saBIC 기준 2.0 이내). 이에 추정의 안정성, 모형의 간명성, 잠재유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수준형의 진로관심과 진로호기심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한 

부분 동일성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 모형은 비제약 모형에 비해 유의한 적합

도 손실을 보였으므로 고수준형의 종단적 동일성은 제한적으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5> 종단적 측정동일성 모형간 비교

모형
자유모수 

수
LL AIC BIC saBIC Entropy Δχ²(Δdf)

비제약 모형 51 −7947.461
15996. 

923
16290. 

248
16128. 

211
.760 —

완전 동일성 모형 42 −8031.483
16146. 

965
16388. 

527
16255. 

085
.719 168.04(9)***ᵃ

중간형 부분 동일성 

모형
48 −8011.598

16119. 
195

16395. 
266

16242. 
761

.699 128.27(3)***ᵃ

고수준형 부분 

동일성 모형
48 −7961.008

16018. 
016

16294. 
087

16141. 
581

.775 27.06(3)***

호기심 약세형 부분 

동일성 모형
48 −7954.734

16005. 
467

16281. 
538

16129. 
033

.754 6.51(3)

고수준형 자신감 

자유 모형(최종)
49 −7953.052

16004. 
104

16285. 
926

16130. 
243

.770 9.08(2)*

주. N = 2,325. Δχ²는 비제약 모형과의 비교이며 MLR 척도 보정 차이검정 결과임. 완전 동일성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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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3유형(중간형·호기심 약세형·고수준형)의 세 지표 평균을 모두 제약한 모형임. 완전 동일성 모형

에서 다항로짓 3개가 특이성 회피를 위해 고정되었으나 자유모수 수는 Mplus 산출값을 따름. a 척도 

보정계수가 음수로 산출되어 보정 차이검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순 우도비 값을 제시함. * p < .05, 

*** p < .001

4.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전이확률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떠한 전이 양상

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시점의 잠재유형을 동시에 포함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잠재전이확률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최종 잠재전이모형은 완전 

측정불변성 모형이 아니라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에 근거하므로 두 시점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제시된 잠재유형을 완전히 동일한 심리적 상태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 명칭의 유형으로의 전이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수준과 조합이 유

사한 유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동일 상태가 완전히 지속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에도 동일하게 중간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594). 그러나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도 .316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였던 학생 중 약 3분의 1은 성인 초기 시점에서 저수준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71, 호기심 약세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2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후기 청소년기 호기심 약세형은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401

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261,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234였으

며 호기심 약세형으로 분류될 확률은 .105였다. 즉 호기심 약세형은 동일 유형으로 안정적으로 

재분류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산되어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은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

은 .142, 고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054였으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관심과 호기심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집단이 성인 초기에는 대체

로 중간형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은 성인 초기 고수

준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49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도 .337로 나타났

으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68이었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인 

집단도 성인 초기 시점에서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성인 

초기 시점에서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기심 약세형으로

의 전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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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진로적응성 잠재전이확률

주. 행은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열은 성인 초기 잠재유형임. 각 값은 모형에서 추정된 조건부 전이확률

이며 괄호 안은 해당 경로의 추정 사례 수임.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은 전체의 2.27%(53명)로 규모

가 작아 이 유형과 관련된 전이경로는 추정이 불안정함. 자신감 약세형과 고수준형에서 호기심 약세형

으로 전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와 관련된 다항로짓 2개는 특이성 

회피를 위해 고정되어 표준오차가 산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 열의 값은 모두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반올림으로 인해 행의 합이 1 및 행별 사례 수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음.

<그림 2>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구성비 비교

후기 청소년기 (n)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
성인 초기
고수준형

성인 초기
중간형

성인 초기
저수준형

중간형 

(1,684)
.020 (34) .071 (120) .594 (1,000) .316 (532)

호기심 약세형 

(182)
.105 (19) .261 (48) .401 (73) .234 (43)

자신감 약세형 

(166)
.000 (0) .054 (9) .804 (133) .142 (24)

고수준형 

(293)
.000 (0) .495 (145) .337 (99) .16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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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교 시점 변인의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예측효과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을 예측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R3STEP 절차를 적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유형

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중간형으로 설정하였다. 예측변수로는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을 투입하였으며 네 예측변수는 동일 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고수준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네 예측변수 모두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창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고수준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으며 (B = 

.331, SE = .090, p < .001, OR = 1.392, 95% CI [1.168, 1.660]),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도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 B = .498, SE = .108, p < .001, OR = 1.645, 95% 

CI [1.330, 2.034]. 동아리활동 역시 고수준형 소속 가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 = .333, 

SE = .107, p = .002, OR = 1.395, 95% CI [1.131, 1.720]), 창의·탐색형 활동도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B = .259, SE = .106, p = .015, OR = 1.295, 95% CI [1.052, 1.595].  

다음으로 호기심 약세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이 높을수록 호기심 약세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으며(B = .423, SE = .114, p < .001, OR = 1.527, 95% CI [1.222, 1.908]) 

동아리활동 역시 호기심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높였다, B = .306, SE = .114, p = .007, OR 

= 1.358, 95% CI [1.087, 1.697]. 반면 창의적 성격과 창의·탐색형 활동은 호기심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약세형과 중간형을 비교한 결과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은 유의한 정적 예측효과를 보인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유의한 부적 예측효과를 

보였다. 창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자신감 약세형에 속할 오즈가 증가하였고 (B = .309, SE = 

.100, p = .002, OR = 1.361, 95% CI [1.119, 1.657])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역시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높였다, B = .309, SE = .113, p = .006, OR = 1.362, 95% CI [1.091, 

1.700]. 동아리활동도 정적 예측효과를 보였으며 B = .327, SE = .114, p = .004, OR = 1.387, 

95% CI [1.110, 1.733].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

로 나타났다, B = −.329, SE = .128, p = .010, OR = .720, 95% CI [.560,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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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교 시점 변인의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예측효과

비교 
잠재유형

예측변수 B SE p OR 95% CI

고수준형

창의적 성격 .331 .090 < .001 1.392
[1.168, 

1.660]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498 .108 < .001 1.645

[1.330, 

2.034]

동아리활동 .333 .107 .002 1.395
[1.131, 

1.720]

창의·탐색형 활동 .259 .106 .015 1.295
[1.052, 

1.595]

호기심 

약세형

창의적 성격 −.058 .121 .633 .944
[.744, 

1.197]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423 .114 < .001 1.527

[1.222, 

1.908]

동아리활동 .306 .114 .007 1.358
[1.087, 

1.697]

창의·탐색형 활동 −.083 .122 .496 .921
[.725, 

1.168]

자신감 

약세형

창의적 성격 .309 .100 .002 1.361
[1.119, 

1.657]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309 .113 .006 1.362

[1.091, 

1.700]

동아리활동 .327 .114 .004 1.387
[1.110, 

1.733]

창의·탐색형 활동 −.329 .128 .010 .720
[.560, 

.925]

주.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기준유형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5.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간 전이 예측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모형에서는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으로의 전이효과가 예비 분석에서 불안정하게 

추정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전이효과는 해석에서 제외하고 성인 초기 저수준형을 기준집단으

로 하여 중간형 및 고수준형으로의 전이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각 예측변인은 별도

의 모형에 투입되었으므로 도출된 결과는 다른 예측변인을 통제한 효과가 아니라 각 예측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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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전이 예측효과로 해석하였다. 창의적 성격은 어떠한 후기 청소년기 출발유형에서도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 또는 고수준형으로의 전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창의적 

성격은 초기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에는 일부 관련되었으나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

지는 전이양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았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은 대부분의 출발유형에서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의 

경우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는 것에 비해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았다, B = −1.436, SE = .649, p = .027, OR = .238, 95% CI 

[.067, .849]. 이는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수준이 높은 자신감 약세형 학생이 성인 초기 중간

형보다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상대적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며 성인 초기 저수준으로의 전이도 

약 14%로 희소하므로 이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활동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에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 및 고수준형으로의 

전이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의 경우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

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으며 (B = .239, SE 

= .115, p = .037, OR = 1.270, 95% CI [1.015, 1.590]),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고수준형으

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다, B = .408, SE = .161, p = .011, OR = 1.504, 95% CI [1.097, 2.061]. 

반면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 대비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았다, B = −1.210, SE = .593, p = .041, OR = .298, 95% CI 

[.093, .953]. 이는 이 집단에서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형으로 이동하기보다 저수준형

으로 이동할 상대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은 후기 청소년기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소규모 집단이었으며 이 집단에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142, 중간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804로 추정되었다. 특히 저수준형 전이 사례는 대략 

24명 수준으로 추정되어 빈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해당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창의·탐색형 활동 역시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출발자에서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를 보였다. 

중간형 출발자의 경우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하기보다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높았고 B = .265, SE = .106, p = .012, OR = 1.304, 95% CI [1.060, 

1.603], 저수준형 대비 고수준형으로 전이할 오즈도 높았다, B = .370, SE = .158, p = .019, 

OR = 1.447, 95% CI [1.062, 1.973]. 다른 초기 유형에서는 창의·탐색형 활동의 유의한 전이 

예측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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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교 시점 변인의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전이 예측효과

예측
변수

후기 
청소년기 
출발유형

전이 비교 B SE p OR 95% CI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자신감 

약세형

성인 초기 

중간형 vs. 

저수준형

−1.436 .649 .027 .238
[.067, 

.849]

동아리활동

중간형

성인 초기 

중간형 vs. 

저수준형

.239 .115 .037 1.270
[1.015, 

1.590]

중간형

성인 초기 

고수준형 vs. 

저수준형

.408 .161 .011 1.504
[1.097, 

2.061]

자신감 

약세형

성인 초기 

중간형 vs. 

저수준형

−1.210 .593 .041 .298
[.093, 

.953]

창의·

탐색형 

활동

중간형

성인 초기 

중간형 vs. 

저수준형

.265 .106 .012 1.304
[1.060, 

1.603]

중간형

성인 초기 

고수준형 vs. 

저수준형

.370 .158 .019 1.447
[1.062, 

1.973]

Ⅴ. 결론 및 논의

1. 주요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진로

적응성 잠재유형 및 이후 전이 양상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세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영향을 3단계 접근에 기반하여 검토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잠재유형을 비교하기 위한 종단적 측정구조를 검토하였으며 

최종 잠재전이모형에서는 일부 측정모수에 동일성 제약을 적용한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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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두 시점에서 같은 명칭으로 제시된 잠재유형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집단을 의미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최종 잠재전이모형의 분류 명확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잠

재유형 분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을 통해 분류오차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적응성은 각각 네 개의 잠재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후기 청소년기에는 중간형,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 고수준형이 확인되었고 성인 초기에

는 호기심 약세형, 고수준형, 중간형, 저수준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단순

한 평균 수준 차이로만 설명되기보다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이질적으로 구분되는 잠재적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는 자신감 

또는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유형이 확인된 반면 성인 초기에는 저수준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의 수준뿐 아니라 

하위요인 간 구성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인 초기에 저수준형이 새로운 유형

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진로적응성을 발달적으로 축적되는 자원이자 동시에 환경적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한 상태로 본 관점(Savickas & Porfeli, 2012)과 일치한다. 

둘째,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이 양상은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은 성인 초기에도 중간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일부는 저수준형

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이 정체성 탐색과 역할 

실험이 집중되는 시기라는 발달심리학적 관점(Arnett, 2000)에서 이해할 수 있다. Arnett은 이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며 교육 및 직업 경로의 불안정성과 정체성 

재구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의 전이

는 이러한 발달적 불안정성이 진로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수준형 역시 성인 

초기에도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호기심 약세형은 성인 초기 동일 명칭의 유형으로 분류되기보다 여러 유형

으로 분산되어 전이되었으며 자신감 약세형은 대체로 성인 초기 중간형으로 분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고교 시점의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초기 전환 

과정에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이 양상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잠재전이분석으로 검토한 김미림 외(2019)

의 연구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소극적·고수준 집단의 전이는 1학년 시기의 자아

개념이, 중수준 집단의 전이는 4학년 시기의 취업지원프로그램 경험이 각각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유형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자원과 경험적 요인이 전이 양상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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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이 대체로 성인 초기 중간형

으로 분류되면서도 약 3분의 1이 저수준형으로 전이되었고 고수준형과 호기심 약세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 전이되는 등 초기 유형에 따라 전이 경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인 초기 저수준형의 출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는 별도의 저수준형

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인 초기에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낮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비재학, 비취업 등 다양한 이행 

환경이 일부 청년에게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초기에는 진학

이나 취업 여부의 결정, 진로 구체화, 새로운 교육 혹은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 미래 직업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발달과업이 부각된다. 따라서 고교 시점에 중간 또는 높은 수준

의 진로적응성 패턴을 보였던 학생이라도 전환기 이후 새로운 진로 과업에 직면하면서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 연구에서 고교 시점 상태 

뿐 아니라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전환기 맥락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예측하였다. 중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수준형은 창의적 성격, 경험·실

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창의·탐색형 활동 모두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창의

적 성향과 다양한 진로 관련 경험이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이 모두 높은 유형과 관련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기심 약세형은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에 의해 정적으

로 예측되었고 자신감 약세형은 창의적 성격,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의해 정적

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창의·탐색형 활동은 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는 진로활동경험의 하위 유형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로적응성 잠재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특정 하위요인의 강점이나 약점 또는 불균형과 다르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적응력 유형을 분석한 추지윤과 이은지(2023)의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4차년

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적응력을 진로적응 부진집단(42.2%), 우수집단(13.3%), 보통

집단(44.5%)의 3개 잠재프로파일로 분류하고 개인 변인(학업효능감, 진로계획), 가정 변인(부모 

양육태도), 학교 변인(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 우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동기적 자원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라는 다층

적 맥락 변인이 진로적응 관련 잠재유형 소속에 함께 관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이라는 개인 변인과 진로활동경험이라는 학교 맥락 변인이 후기 청소년

기 고수준형·호기심 약세형·자신감 약세형 소속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맥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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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해당 연구가 진로적응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낮

게 평가한다고 보고한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인 초기 저수준형의 존재와 이를 향한 잠재유

형의 전이가 단순히 진로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학업 및 전반적 심리적 적응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임을 시사하며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야 할 실천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넷째, 고교 시점 예측변인의 전이 예측효과는 초기 잠재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창의적 

성격은 후기 청소년기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과는 일부 관련되었으나 성인 초기 잠재유형으로의 

전이 양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는 창의적 성격이 고교 시점의 진로적응성 수준이나 

유형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후 전환기 동안의 변화 방향까지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은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출발자

에게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중간형 학생의 경우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이동하기보다 중간형이나 고수준형으로 분류될 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가 대학생이 비참가 대학생보다 진로적응성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황순희 외, 2019)의 결과와 유사하며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활동 

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동아리 참가 

여부에 따른 횡단적 집단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이 종단적 전이 양상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후기 청소년기 자신감 약세형에서는 일부 진로활동경험이 예상과 다른 방향의 전이 

가능성과 관련되었다.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

준형에 비해 중간형으로 전이할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호기심은 높지만 진로자신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경험·실천 기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수준이 높더라도 저수준형보다 중간

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신감 약세형의 집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부 전이 경로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해당 결과는 탐색적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어지는 진로적응성의 변화를 개인 중심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진로적응성 발달의 이질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 잠재전이와 창의적 성격 및 진로 활동의 역할

423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진로적응성을 주로 연속변수로 다루거나 평균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조합에 따라 

이질적 잠재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이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개인중심접근은 성인 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진로적응성 

프로파일 간 이동 양상을 확인한 선행 연구(Bouckenooghe, Kanar, & Klehe, 2022)의 흐름과 

방법론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중·고 세 개의 프로파일이 진로적응성 잠재집

단의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형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 

약세형, 자신감 약세형과 같이 하위요인 간 상대적 불균형을 보이는 형태적으로 이질적인 유형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잠재집단별 수준 

및 형태의 이질성 모두 확인된 결과(Wang, Yan, Cheng, Ma, & Wang, 2024)와 연계하여 이해

할 수 있으며 진로적응성의 형태적 이질성이 성인보다 청소년기·전환기 표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전환기를 진로적응성 발달의 중요한 변화 

시점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 고수준형의 일부가 성인 초기 중간형 또는 

저수준형으로 이동하였고 중간형에서도 저수준형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

교 졸업이 진로발달의 자연스러운 진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과업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의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직업 전환기 동안 대학 졸업생의 진로적응성 발달궤적을 개인중심접근으로 추적한 선행 연구

(Fu, Cai, Yang, Pan, Xu, & Shi, 2023)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429명의 중국 

대학 졸업생을 6개월 간격으로 1년간 추적하여 진로적응성이 급성장·성장·정체의 세 가지 이질

적 발달궤적으로 분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이 모든 개인에게 

균일한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낳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 전환기의 이질적 전이 양상 역시 생애주기상 

주요 전환점이 진로적응성의 균일한 향상이 아니라 개인차를 동반한 재구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진로적응성 

발달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경험적 자원의 차별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성격은 후기 

청소년기 진로적응성 잠재유형 소속 가능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 이후 전이 양상과는 유의

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반면 일부 진로활동경험은 특정 초기 유형에서 성인 초기 전이 양상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을 메타분석한 박은규와 이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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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연구에서 성격강점과 같은 심리적 특성 변인군보다 자기주도학습, 우연대처기술과 같

은 행동적 특성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향적 특성이 초기 진로적응성 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반면, 전환기 이후의 변화는 실제 

활동 경험이나 환경적 기회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기 중간형 학생의 약 3분의 1이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 시점의 진로교육은 평균적인 학생 

집단에 대해서도 지속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간 수준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낮은 진로적응성 패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진로적응성이 매우 낮은 학생뿐 아니라 중간 수준의 학생

에게도 진로관심,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간형 학생들은 동아리활동과 창의·탐색형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저수준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비교과 활동이나 탐색 중심 활동이 중간 수준

의 진로적응성을 보이는 학생에게 중요한 경험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활동 참여 자체의 인과효과라기보다 활동 경험과 전이 양상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활동의 단순 제공을 넘어 학생이 활동 경험을 자신의 흥미, 

강점, 진로 목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활동 후 성찰, 교사의 피드백,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또래와의 경험 공유 등이 함께 제공될 때 활동 경험이 진로적응성 발달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신감 약세형 학생의 전이 양상이 다른 유형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진로호기심과 진로자신감을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호기심이 높은 학생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진로자신감이 낮을 경우 탐색 경험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이나 실행 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활동 후 피드백, 진로효능감 강화, 

선택지 정리, 의사결정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성은 진로적응

모형에 기반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조혜련, 이제경, 

2025)에서도 뒷받침된다. 해당 연구는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구조화된 개입에 참여한 집단이 

비교·통제집단보다 진로적응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

는 하위요인 간 불균형을 보이는 특정 프로파일(예: 호기심은 높으나 자신감이 낮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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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구조화된 개입이 진로적응성 전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근거로만 참고할 수 있다. 

3. 제한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두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전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두 시점 

분석은 잠재유형 간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진로적응성이 어떤 속도로 변화하는

지, 특정 변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이후 시점에서 회복이나 추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 잠재유형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단적 측정구조를 검토하고 부분 측정불변성 모형을 적용하였으나 잠재유형의 수와 명명

은 지표 구성, 모형 제약, 정보준거, 해석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세 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잠재유형의 장기적 전이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적 모형 설정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전이 예측효과 분석은 모형의 추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각 예측변인을 별도의 

모형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전이 예측효과는 다른 예측변인을 통제한 조건

부 효과가 아니라 각 예측변인과 잠재유형 전이 간의 개별적 관련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측변

인 간 상관이 존재할 경우 관찰된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잠재유형과 전이 경로의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성인 초기 호기심 약세형과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의 일부 전이 결과는 추정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탐색적 발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이나 독립 표본을 활용하여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여러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을 

통해 예측변인의 상대적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예측변인은 고교 시점의 창의적 성격과 진로활동경험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진로활동경험 변인 역시 활동의 양적 수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인 초기 진로적응성의 변

화에는 고교 졸업 이후의 진학 및 취업 상태, 전공이나 직무 만족도, 교육 및 직업 환경에 대한 

적응, 진로상담 경험,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후속 맥락 변인이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참여의 자발성, 활동의 질,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활동 후 성찰의 

정도에 따라 진로적응성과의 관련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부 활동 경험이 자신감 약세형 

출발자에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점은 활동의 양뿐 아니라 질과 의미화 과정이 중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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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교 졸업 이후의 맥락 변인과 진로활동경험의 질적 특성

을 함께 측정하여 진로적응성 전이의 영향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에서 제공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진로적응성 지표의 

결측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으로 처리하였으나 통제변수와 예측변수의 결측은 별도로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요인 분석의 결과는 해당 변수들이 모두 관측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수의 예측변인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중검정 보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결과의 유의성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례 수가 작은 잠재유형이나 이와 관련된 

전이경로에서 확인된 결과는 탐색적 수준의 근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가중치와 예측변수 결측 처리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진로적응성 전이 양상과 예측변인의 관련성

을 분석하였으나 각 잠재유형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진로 경험을 하며 왜 특정 전이 경로를 

보이는지에 대한 심층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호기심은 높지만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이 

활동 경험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진로불확실성이나 진로자신감을 경험하는지, 동아리활동이나 창

의·탐색형 활동이 어떤 조건에서 긍정적 전이 가능성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양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담, 개방형 응답, 사례연구 등을 결합하여 잠재유형

별 학생들의 진로 경험과 의미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6. 6. 1.   ※ 논문 수정일: 2026. 7. 29.   ※ 게재 확정일: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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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s of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Activities in the 

Latent Transition of Career Adaptability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Kim, Yun-Kyoung1

This study examined latent profiles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ir transitions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creative personality 

and high-school career activity experiences predicted late-adolescent profile 

membership and subsequent transitions. Data were drawn from Waves 5 and 7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middle-school cohort.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included 2,325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career adaptability indicators in 

at least one wave, while predictor analyses included 2,252 participants with complete 

predictor data. Four latent profiles were identified in late adolescence: moderate, 

low-curiosity, low-confidence, and high. Four profiles were also identified in early 

adulthood: low-curiosity, high, moderate, and low. Most individuals in the late-adolescent 

moderate profile remained in the moderate profile, although some transitioned to the 

low profile. Those in the high profile were most likely to remain high but also transitioned 

to the moderate or low profiles. Members of the low-curiosity and low-confidence 

profiles were most likely to transition to the moderate profile. Creative personality, 

experience/practice-based career activities, club activities, and creative/exploratory 

activities positively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ate-adolescent high profile. 

Experience/practice-based career activities and club activities also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ow-curiosity profile, while creative personality and these two activity 

types predicted membership in the low-confidence profile. Club and creative/exploratory 

activities were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transitioning from the moderate to 

the low profile. However, among individuals in the low-confidence profile, some career 

activity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the low 

rather than the moderate profile.

Keywords : career adaptability, latent transition analysis, creativ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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